
신화가 이어주는 산과 섬

-신이 머무는 산과 이어지는 화산, 

태고의 기억이 숨 쉬는 섬-

다이센오키 국립공원은 다이센부터 히루젠산, 

게나시산, 센조산을 포함하는 산악 지대 및 

미토쿠산 일대, 시마네 반도의 해안 부분, 산베산 

일대, 오키제도의 4개 지역으로 이루어진 변화가 

풍부한 경관을 가진 국립공원입니다.산지부는 

호쾌한 화산 지형, 풍부한 삼림, 광대한 초원 등의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장소에 따라서는 개성 

풍부한 산악 경관과 각각의 환경에 적응한 다양한

동식물을 볼 수 있습니다. 해안, 도서는 화산 활동, 

지각 변동, 기후 변동, 충적 작용, 침식 작용 등의 

복잡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다채로운 해안 경관과 해류 등의 영향을 받은 해안 

및 도서의 독특한 생물 환경이 큰 특징입니다.또 

'구니비키 신화(이즈모국의 신화 중 하나)'의 무대가 

되는 등 예로부터 자연과 사람들의 생활, 생업과 

깊게 연관된 지역입니다.

지정    1936년 2월 1일

면적    35,097ha (육역)

오카야마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주고쿠 지역

다이센 오키 국립공원

바다나 강, 물이 있는 풍경을 즐긴다

산이나 식물을 즐긴다

문화 및 생활을 경험한다

야생 생물을 만난다

Kuniga Coast Kitanizawa mountain stream

Squid drying Ogamiyama-jinja Shrine Okunomiya

Horses and cows in Oki Oki Salamander

Mt. Daisen Kagamigan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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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책 '고사기(古事記)'에 

남아있는 신화의 땅으로,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져온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느낀다

선배 역사 가이드의 안내로 암석 

지대 및 바위 동굴 안에 세워진 불당 

등을 지나 일본에서 가장 위험한 

국보로 유명한 '오쿠인나게이레도 

불당'에 참배 등산

오가미야마 신사 오쿠노미야

(가장 안쪽에 있는 신사)로 

이어지는 일본에서 가장 긴 

자연석으로 된 참배길 및 

너도밤나무 원생림 속을 걷는다

에비스 다이코쿠 료마이리

(이즈모타이샤 신사와 미호 

신사를 합쳐 참배하는 것)의 

효험이 있는 신사를 참배하고 

가가노쿠케도(동굴 터널)를 유람

돗토리 공항

센조 산, 다이센지 절: 다이센 자연사관

미호노세키 마을 걷기 가이드

이즈모타이샤 신사와 함께 에비스 

다이코쿠 료마이리

가가노쿠케도 유람선

바다의 대동굴과 신화의 세계를 유람

중식(이즈모 메밀국수)

이즈모타이샤 신사를 가이드와 함께 참배

지역을 사랑하고 잘 아는 가이드가 

이즈모타이샤 신사를 안내

이즈모 공항

전용차량

전용차량

중식(다이센 오코와(돗토리현의 향토요리)

다이센 너도밤나무 숲 워킹

일본에서 가장 긴 자연석 참배길과 

너도밤나무 원생림 워킹

호텔(다이센 지역)

전용차량

미토쿠 산 산부쓰지 절

중식(정진 도시락)

가이드와 함께 오르는 수험의 길

미사사 온천, 호텔 도착

숙박지 미토쿠 산과 인연이 있는 오래된 온천 ・
미사사 온천 지역

일본에서 가장 위험한 국보로 불리는 

명승지의 행자길을 간다

전용차량

전용차량

전용차량 전용차량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책 '고사기(古事記)에 등록된 많은 일본

신화와 신앙이 전해지는 다이센오키 국립공원에서 자연이 

사람들에게 가져온 경외심을 느낄 수 있는 여행. 연꽃잎이 떨어진 

땅에 수험도의 행도가 생긴 미토쿠 산에서는 “일본에서 가장 위험한 

국보”로 불리는 나게이레도 불당을 향해 걸으면서 스릴도 체감. 또한 

예로부터 영산(霊山)으로 숭배된 신앙의 중심지인 다이센 산에서는 

수험도로 이어지는 지장 신앙을 배우면서 너도밤나무 숲을 지나 

자연석 돌길로 만들어진 일본 제일의 길이를 자랑하는 옛길을 걸어서 

다이센지 절과 오가미야마 신사의 오쿠노미야(가장 안쪽에 있는 

신사)를 참배합니다. 이즈모타이샤 신사와 미호 신사를 돌아보는 

'에비스다이코쿠 료마이리'에서는 신화의 나라인 이즈모국(出雲国)

을 상징하는 신으로서 숭배되어 온 인연과 역사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TEL
MAIL REO-CHUSHIKOKU@env.go.jp

Chugoku-Shikoku Regional Environment Office
086-223-1577

web site

주고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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